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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혈통정보 더 촘촘해졌다…근친교배 우려 낮은 수준 유지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개체 분석…양쪽 부모 확인 비율 99.97%

- 가까운 혈연 간 교배 수준이 높은 개체 비율은 감소

- 정확한 혈통정보 바탕으로 계획교배와 유전적 다양성 관리 지속

 한우 개량은 우수한 형질을 다음 세대에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혈통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정보가 정확할수록 소의 유

전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가까운 혈연끼리 교배하는 것을 피하

면서 계획적으로 교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개체의 자료

를 활용해 혈통정보가 얼마나 충실하게 쌓여 있는지와 근친교배 정도, 유

전적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혈통정보 분석 대상 31만 8,499두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확인

할 수 있는 개체는 31만 8,402두로 99.97%를 차지했다. 지난해 98.24%

보다 높아진 수치다.

 부모뿐 아니라 더 윗세대의 조상 정보도 이전보다 많이 확보됐다. 조상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통완전도지수’를 분석

한 결과, 개체의 부모를 기준으로 5대까지의 혈통정보가 충분히 확보된 개

체 비율은 74.11%로 지난해 68.79%보다 5.32%포인트 늘었다.

 조상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혈통에 같은 

조상이 있는지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간 혈연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근교계수’는 평균 

1.72%로 지난해 1.61%보다 소폭 높아졌다. 이는 더 윗세대까지 혈통을 

확인하면서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공통 조상까지 확인된 영향으로 분

석됐다.

 실제로 근교계수 6.25% 이상인 개체 비율은 지난해 1.13%에서 1.07%

로, 12.5% 이상은 0.32%에서 0.30%로 감소해 대부분의 한우는 가까운 

혈연 간 교배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우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유효집단크기’는 2019년 151.1

에서 2025년 124.8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우수한 씨수소를 선발해 집중적

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혈통의 비중이 커진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도 한우 개량과 함께 유전적 다양성 

변화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정확한 혈통

관리는 한우 개량의 기본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농가와 협력해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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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우 혈통정보 및 근친교배 정도 주요 분석 결과

항목 지난해 올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비율 98.24% 99.97%

개체의 부모 기준으로 5대까지의 혈통 정보가

충실하게 확보된 비율
68.79% 74.11%

평균 근교계수 1.61% 1.72%

근교계수 6.25% 이상인 개체 비율 1.13% 1.07%

근교계수 12.5% 이상인 개체 비율 0.32% 0.30%


